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16장 전체의 흐름을 기대했다. 오래전부터 로마

서를 어려워했던 나는 로마서가 신앙의 입문서라고 하는데 아무리해도 역사 특히 신구약 

중간사를 어려워하는 나로서는 신약을 읽는 기본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미나교재를 펼 때 8장까지였기에 더욱 …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을 알게 되

었다. 3일간의 세미나를 성경공부를 하듯 한장의 한절한절을 교훈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첫날의 강의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웠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

신이시며,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를 이해하는 것이 곧 복음을 아는 것임을 새기게 되었다. 

 

로마서는 출애굽기와 유사하게,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

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그 출발은 "의인은 없나

니 하나도 없다"는 죄의 현실이지만, 도착점은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은, 복음은 믿는 순간 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돌아보게 되었다.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

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작은 순종이 쌓여갈 때, 비로소 복음이 삶 속에서 살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다. 

 


